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윷놀이 대회가 시작됐다. 전
날 윷놀이 경기장을 설치했다. 
윷놀이 판과 말판을 운동장

에 일정간격을 두고 4명이 윷
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정돈했
다.
읍면동별 윷놀이 참가선수

는 소흘읍 11명, 내촌면 4명,
가산면 6명, 신북면 4명, 창수
면 20명, 영중면 10명, 일동면
2명, 이동면 0명, 영북면 12명,
관인면 12명, 화현면 6명, 포
천동 6명, 선단동17명 등 모두
116명이 참가했다.
윷놀이 경기는 모두 64개조

로 구성되어 32강전부터 시작
했다. 
32강전에서 이긴팀은 16강

전, 8강전을 거쳐 4강전, 준결
승전, 결승전을 통해 승자를
가렸다.
윷놀이 경기 1위는 관인면,

2위는 영중면, 3위는 가산면,
우정상은 관인면, 응원상은 창
수면, 모범상은 창수면이 각각
차지했다.

윷놀이경기진행방법
-말과 말판, 윷, 윷판을 준
비한다(주최측에서 준비
함).
-경기시작 전에 양 팀의 대
표가 윷가락을 한 번씩 던
져 나온 끝 수가 큰(모,
윷, 걸, 개, 도 순) 팀부터
경기를 시작한다. 

-말은 양 팀이 석 동씩 가
지고 사용하며 정해진 선
후에 따라 시작한다. 
-윷가락 네 개를 나란히 세
워 잡고, 사람의 앉은키보
다 약간 더 올라가게 던진
다. 
-윷가락을 던져 한 개의 윷
이라도 깔판을 벗어날 때
는 낙으로 처리하며 한 밭
도 진행할 수 없고, 그 선
수는 또 다시 던질 수 없
다. 
-윷을 던져 나온 수만큼 밭
을 가서 상대편 말이 있으
면 그 말을 잡을 수 있으
며 윷을 한번더 던질 수
있다. 윷이나 모가 나오면
한번더 던질 수 있고, 계속
나오면 계속 던질 수 있다. 
-윷말 한 마리를 한동이라
하는데, 말은 두동, 석동으
로 동무하여 함께 갈 수
있다.(이를‘업는다’라고
한다) 
-상대방 말이 여러개를 업
고 있을때는 한꺼번에 잡
을 수 있다. 
-백도는 없고 윷이 서있을
때는 엎어진 것으로 본다. 
-말판에서 출구로 가장 빠
른 길로 가면된다. (단, 밭
을 꺽어 갈 때는 말이 가
는 수와 맞아야 하며, 맞지
않을 때는 밭을 돌아가야
한다) 

-선수 또는 선수의 응원단
이 경기진행을 방해할 때
는 자동 패자 처리한다.
예)말판을 뒤집는 행위, 윷
으로 말을 고의로 맞추는
행위, 음주행위, 다투는 행
위, 시간 규칙을 어기는 행
위, 심판명령에 불복하는
행위, 고성방가 행위 등
-경기는 말판 고유번호와
대진표 번호가 같은 장소
에서 진행한다.
-본 대회는 접수대장에 의
거, 접수순에 따라 같은
읍·면·동 선수들과 예선
전 경기를 하지 않게 대진
표를 작성한다.
-경기는 세 동의 말로 단판
제로 한다.
-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구
분되지 않을 경우 양 팀
모두 패자 처리된다. 예)서
로 자기 팀이 이겼다고 주
장하는 경우, 본부석 운영
팀에 승패결과를 알리지
않은 경우 혹은 승패결과
를 고의로 반대로 알리는
경우 등
-모나 옻이 던져서 나오고
난뒤 추가로 던져서 나온
도에서 걸까지는 도나 개
나 걸을 먼저 이용하여 밭
을 가고 후에 모나 윷이
밭을 갈 수 있다.(상기 이
외에 경기규정은 통상 관
례에 따른다)

▲윷놀이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다. 결승전은 관인면 이영근 김상덕 팀과 영중면 전종윤 조

영기 팀이 만나 한 판 벌이고 있다. 결과는 관인면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.

▲윷놀이 결승전의 열기가 뜨겁다.

▲윷놀이 예선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. ▲윷놀이 결승전의 말판과 말이 특이하다

▲포천시 최고령 이장(군내면)팀의 윷놀이 솜씨 최고! ▲말을 잘써야 이기는 법이죠!

▲멀리서 기량을 뽐내는 윷놀이 한판!

◀윷놀이 승자의 기쁜 미소속에 밝아오는

포천의 미래가 있다.

▲윷놀이 결승전은 흥미진진하기만 하다. ▲우리팀이 이겼다. 만세만세다.


